
안전도시 대구, 행복한 시민

폭설내릴 때 출근•등교 시간 조정하여 시민 안전 확보!

1.   출근시간대 폭설이 내릴 경우 교통사고가 대폭 증가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됩니다. 
2018년 3월 8일 새벽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 평소대비 60%이상 증가한 925건의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건수 기준)가 발생하였고 출근시간은 2시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2.   폭설로 인한 교통정체로 제설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고 제설작업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출근시간대 폭설 시에는 도로에 이미 나와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제설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고 제설작업 위험성이 증가하며 교통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3.   폭설이 내릴 경우 교통정체로 인한 손실비용은 최소 62억입니다.
 교통정체로 인한 인건비 손실 추정액 : 52억

 차량정체로 인한 유류비용 손실 추정액 : 5.2억

 차량사고로 인한 수리비용 추정액 : 5.1억

(생산중단 등 영업손실 상당액 불포함) 

4.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을 
권고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18. 10. 3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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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등교시간을 시장이 강제로 조정할 수 없으므로 권고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상청의 대설특보 예보 및 발효되는 경우

 전일 대설로 인해 다음날까지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경우

 당일 오전 7시까지 3㎝ 이상의 적설로 교통혼잡이 예상될 때

대설로 인한 교통혼잡 우려시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에 자율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